
 

 

 

은정어린 《코스모스》보석머리빈침 

 

2007 년 8 월 어느날이였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삼복철강행군길에서 쌓인 피로도 푸실 사이없이 

해당 부문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새로 만든 머리빈침견본을 

보아주시였다. 보석이 빛을 뿌리는 색갈곱고 문양고운 여러가지 형태의 

머리빈침들을 일일이 살펴보시는 그이의 안광에는 시종 만족한 빛이 

어리여있었다. 반짝이는 보석머리빈침을 받아안고 기뻐할 우리 녀성들의 

모습을 그려보시는듯 환한 미소를 짓고계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문득 한 

일군에게 새로 만든 빈침이름을 어떻게 달았는가고 물으시였다. 빈침이름을 

《민들레》라고 하려 한다는 일군의 대답을 들으신 장군님께서는 녀성들이 

사용할 빈침인데 그보다 더 좋은 이름이 없을가라고 하시며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기시였다. 세상만물을 다 살피고 천만가지 어휘를 다 더듬어서라도 

우리 녀성들이 리용할 기호품에 제일 멋진 이름을 달아주고싶어하시는 

자애로운 어버이의 웅심깊은 사랑을 페부로 절감하면서 일군들은 그이를 

경건히 우러렀다. 

이윽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머리빈침상표를 <민들레>라고 하겠다고 하는데 내 생각에는 <민들레>라고 

하는것보다 <코스모스>라고 하는것이 좋을것같습니다. 머리빈침상표를 

<민들레>라고 하면 꽃이라는 감정이 인차 안겨오지 않습니다. 꽃색갈이 

민들레는 둬가지밖에 안되지만 코스모스는 여러가지입니다. 현지지도를 

하러 갈 때 길가에 설레이는 코스모스를 보면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코스모스>라는 이름이 좋습니다.》 

순간 일군들은 저도 모르게 탄성을 터치였다. 



《코스모스》, 부를수록 사랑스럽고 새길수록 뜻깊은 이름이였다. 뭇꽃들이 

다 지는 늦은가을까지 찬바람속에서도 청신한 꽃잎을 펼치고 오래도록 

피여있는 코스모스, 붉은색, 분홍색, 흰색, 붉은보라색… 그 색갈은 얼마나 곱고 

류달리 해빛을 좋아하는 꽃의 생리는 또 얼마나 돋보이는것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펼쳐가시는 가없는 그 사랑의 세계에 심취된 일군들은 

흥에 겨워 코스모스, 코스모스 하고 몇번이고 마음속으로 외워보았다. 그럴수록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를 수행하는 나날에 보았던 코스모스들이 새로운 

감흥을 불러일으키며 눈앞에 안겨왔다.장군님 가시는 길가에 울긋불긋 피여나 

그윽한 꽃향기를 풍기던 코스모스. 

코스모스는 볼수록 곱다고, 이 고운 꽃이 거리와 마을들에 만발하게 하자고 

하시며 우리 장군님께서는 그 얼마나 기뻐하시였던가. 

저으기 격동된 일군들에게는 이 머리빈침이 세상에 처음으로 태여나던 잊지 

못할 사연이 다시금 되새겨졌다. 

2006 년 12 월 어느날 해당 부문 일군들을 몸소 곁에 불러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들에게 우리 나라에서도 녀성들이 즐겨찾는 

보석머리빈침을 한번 잘 만들어볼수 없겠는가고 다정히 물으시였다. 너무도 

뜻밖의 물으심인지라 일군들은 한동안 아무 말씀도 드리지 못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러는 일군들을 탓할 대신 오히려 자신께서 좀 알아보니 

머리빈침에 대한 녀성들의 수요가 높다고, 우리 나라에도 보석가공을 전문으로 

해온 로동자들이 있으니 그만한 력량이면 우리 녀성들의 기호에 맞는 질좋은 

머리빈침을 얼마든지 만들수 있을것이라고 하시며 그들의 생각을 틔워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후에도 빈침생산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들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도록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시였고 질검사를 엄격히 하는 

문제와 생산량을 늘이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새겨볼수록 나라의 중대사도 아니고 한갖 녀성들의 기호품에 불과한 

자그마한 보석머리빈침을 두고 그토록 마음쓰시는 우리 장군님 같으신분은 



세상에 더는 없을것이라는 생각으로 일군들의 심장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떠밀고나가는 미더운 우리 

녀성들을 꽃처럼 아름답게, 보석처럼 빛나게 내세우기 위해 바치신 사랑과 

헌신의 낮과 밤은 진정 그 얼마였던가. 

혁명을 위해 할 일도 많지만 녀성들을 아름답게 가꿔주는데는 아낄것이 

없다고 하시며 그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시기에도 비단천 한필, 약크림 한통에도 

친어버이진정을 깡그리 기울여오신 우리 장군님이시다. 

위대한 어버이사랑속에 태여난 보석머리빈침 《코스모스》! 

정녕 이것이야말로 하나의 기호품이기 전에 우리 녀성들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한량없는 믿음과 자애넘치는 사랑의 고결한 결정체가 

아니겠는가. … 

하기에 그날 일군들은 온 나라 녀성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고담아    

위대한 장군님께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위대한 장군님, 정말 고맙습니다!》 

 

 

 

 

 

 

 

 

 

 

 

 

 

 

 

 

 

 

 


